
제34강  초등논술의 필요성과 전략

1. 논술의 특성

논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이다.

다시 말하면 논술이란,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내세우고 합리

적인 근거를 밝혀 읽는 이를 설득하는 글을 말한다.

따라서 논술은 어떤 대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는 형태의 글쓰기

로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요구한다. 논술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문제점을 분석하

여 그 원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되 대다수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회가 나가야 할 바

를 바르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써야 한다. 또한 논술에서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

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고 반박하는 글을 써야한다. 어

떤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밝혀 독자로 하여금 공감하게 하고 때로

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논술이다. 

그러나 컴퓨터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터넷 안에서 익명의 글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신을 감춘 채 무책임한 비판을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은어사용이 지나치고 청소

년들이 자살사이트에 아무렇지 않게 드나드는 등 생겨나는 사회문제는 건전한 비판

의식과 논리적, 사고력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가 끊임

없이 창조되는 지금의 사회에서 논술교육을 통해 비판의식과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

야 한다.

논술은 문제 해결 능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사고력, 독창적 

사고력, 종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논술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고 그 경험에는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이 있다. 직접경험의 한

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 독서는 인간이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풍부한 배경지식

을 갖출 수 있고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간접경험하게 된다.

 

2. 논술과 독서

 논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인간은 생각하기 위한 지

식을 독서에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독서에서 배운다. 또한 독서와 더불어 생각하

게 될 때 비로소 사물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빨라지고 폭 넓은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며 나아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는 창의력을 가질 수 있다.

독서를 할 때는 능동적인 자세로 읽는 것이 좋다. 글을 읽기 전에 독자가 먼저 글 

속의 내용을 예측해 보고 제목과 소제목을 통해 뒤이어질 내용과 주제도 생각해 본

다. 또한 작품의 시대 배경을 통해 작품이 갖는 한계와 의미를 파악하며 작가가 갖

는 가치관과 철학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의 작품을 통해 



누가 읽느냐에 따라 작품 감상이 달라지는 까닭은 독자가 갖고 있는 경험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 능력도 독자가 갖고 있는 경험에 따라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3. 신문과 독서

신문을 읽다보면 어린이들과 함께 생각해 볼 기사가 아주 많다. 그 중 어린이들이 

읽는 도서와 함께 연결해서 가상 이야기에서 뿐 아니라 실제의 이야기를 통해 사고

력과 비판력 판단력을 키울 수 있다. 

1) 우리나라에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매우 많다. 다음 두 기사를 읽고 ‘블루시안

의 가위 바위보’(창비), ‘노동자에게 국경은 없다’, ‘국경 없는 마을’, ‘잘가라 내동

생(라이사 아줌마)’ 등의 책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논술을 해 본다.

2) 주인공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함께 했던 한국의 친구에게 편지 쓰기

 -주인공을 고국으로 보내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찾아보기

 -우리 주변에서 만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그동안 가졌던 감정과 바뀐 마음 정   

  리하기

  






